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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바이오 세포 센서 원천기술 개발
KAIST, 세포포자 이용 단시간에 확인 … 질병진단 분야 파급효과 기대 

세포와 세포의 표면에 단백질을 발현시켜 극소량의 병원균을 검출하거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 

KAIST 교수진에 의해 개발됐다.

KAIST 화학과 최인성(35) 교수와 생명화학공학과 이상엽(40, LG화학 석좌교수) 교수팀은 포자 표면발현기

술과 마이크로 접촉 프린팅 기술을 접목시켜 획기적인 나노바이오 센서 원천기술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발기술은 생물학전 무기, 병원균 등에 대한 고감도 검출분

야와 암 진단을 비롯한 질병 진단분야 등 나노바이오 연구 및 

응용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를 사용한 나노바이오 센서는 짧은 순간에 고감도의 결

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다.

그러나 센서에 고정화된 세포를 장기간 안정되게 유지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센서 표면에 고정화시키는 방

법이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다.

최인성․이상엽 교수팀은 생체특이결합 반응과 세포 표면조작 방법을 사용해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했다.

세포의 포자를 이용한 기술을 활용하면 생체분자를 원하는 미세 패턴 형태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

온, 건조 등 좋지 않은 조건에서도 안정되게 보관 및 사용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탄저균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표면에 고정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나노바이

오센서를 포함한 다양한 나노바이오 기술에 접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는 특허출원돼 상용화 추진중에 있으며, 화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게재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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